“항의할 때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학교 체벌이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면...

자녀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차별대우나 체벌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새 이민자나 조기 유학생 부모들에게 이 질문은 무척 까다로워 보일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한국과 사뭇 다른 캐나다 교육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혜원 임상심리 전문가는 “캐나다에서도 교사의 체벌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학생이 체벌로 인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꼈다면 언제든지 교사에게 항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단, 효과적으로 항의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그리고 이 원칙 속엔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문화가 담겨 있다. 

박혜원씨는 우선 “무턱대고 교사의 잘못부터 지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캐나다인은 외부 사람보다는 자신의 조직을, 자신의 조직 내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교육 방식이 틀렸다’고 항의하면, 교사는 옳다는 것을 증명할 테고 학교 조직은 대부분 그 교사를 두둔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항의하는 이유나 목적 자체가 사라지게 되지요.”

항의할 때 지켜야할 원칙은 비교적 간단하다. ‘네’가 아니라 ‘나’에 대해 얘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하나 꼬집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피해만을 중점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받은 대우 때문에 나와 내 아이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학교 교사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부모의 뜻을 효과적으로 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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